
26  2020.04.01

Global Economy on the Brink

김소희 기자

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(전 금융

위원장)은 두 번의 경제 위기를 모두 경험한 

민간 출신 금융 전문가다. 세계은행 근무 시

절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을 달라

는 정부의 요청에 23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

리하고 귀국했다. 1998년부터 4명(이규성·

강봉균·이헌재·진념)의 재정경제부 장관 

특보를 지냈다. 

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엔 

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. 당시 리먼 브러더

스 파산 직후 신속·과감한 초기 대응을 선보

이면서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. 이후 2009년

부터 4년 동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

리를 옮겨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글로벌 

시장 ‘큰손’의 수장 역할을 맡았다.

전 이사장은 3월 24일 ‘이코노미조선’과 

전화 인터뷰에서 “위기의 파급력을 줄이기 

위해선 과감하고 선제적인 초기 대응이 필

요하다”면서 “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안

정화에 신경 써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 특히 

예의 주시해야 하는 지표로 기업 부채를 꼽

았다. 그는 “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

저금리 기조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가 

급증했다”면서 “현재 금융위기를 악화시키

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”고 경고했다. 

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진

단하는가.

“2008년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

되는 과정을 밟았다. 이번에는 실물경제가 

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위기다. 사스나 

메르스 때와 달리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가 

실물경제를 얼어붙게 했다. 과거와는 비교

도 안 될 만큼 단기적인 충격이 크고, 그만

큼 대책 또한 강력해야 한다.”

과거 금융위기로 미뤄보면 어떤 대책이 필

요한가. 

“현재의 위기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지

만, 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초기 

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다. 초기 대응이 

강력할수록 파장이 최소화한다. 2008년과 

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기업 도

산 위기다. 금융시장을 비롯, 은행 중심의 금

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

책이 될 것이다.”

특히 예의 주시할 경제 지표가 있을까. 

“세계적 석학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 

위기는 부채로부터 시작한다. 통화 정책의 

완화 기조는 견지하되 무리한 팽창은 피해

야 한다. 제로 금리로의 과도한 이행은 가계 

부채가 악화할 소지가 크고, 실업률이 높아

지면 가계 상환 능력이 감소해 큰 위기로 번

질 수 있다.

금융권에서 비우량채권과 같은 기업 부채

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. 부실채권

(NPL) 비율 악화는 금융권 전반의 부실 문

제로 번질 위험이 있다. 한국뿐만 아니라 전 

세계적으로 기업 부채가 2008년보다 두 배 

이상 증가했다. 신용평가사가 올해 기업들

전직 경제사령탑의 조언 <금융>

전광우 “과도한 기업 부채, 금융위기 재현될 수 있다”
<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, 전 금융위원장>

과한 통화 정책은 가계 부채 악화

기간 산업 지원으로 도산 막아야

일본과 통화 스와프 회복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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